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

실상 통제가 어려운 상황 이라고 진

단했다.

국내에서는 추석 연휴(9.30∼

10.4)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인

플루엔자(독감)유행 가능성 등 계절

적인 위험 요인까지 겹쳐 있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끊어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 본부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면서

유행이 장기화하면서도 증가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각국 정부에서

도 봉쇄 정책을 강화하는 등 유행을

통제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굉장히

높은 전염력과 전파력을 보이기 때

문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

고 있다 고 우려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

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00

만3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2500만명을 넘은 이

후 불과 18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이 발생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지 9개월여 만이기도 하다.

정 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방역

을 어렵게 할 위험 요인으로는 추석

연휴를 가장먼저 꼽았다.

그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서 여전히 100명대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

인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

황 이라며 현 시점을 굉장히 조심스

러운 상황 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

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며 명절 대이동으로

전국에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명절 연휴에는 최대한

귀향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코

로나19 감염 전파의 연결 고리를 끊

어낼 수 있는 방역 기간으로 여겨달

라 며 방역당국도 책임감을 무겁게

갖고 유행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독감 유행을 비롯한

계절적인 요인도 언제든 유행의 기

폭제 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을, 겨울철이 되면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어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 준비

하고 있다 며 기온이 낮아지면서 바

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함께 살아가

는 방법도 익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분간은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며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일상, 그리

고 건강한 습관을 정착시키고 생활

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에 참여, 화상 기조 연설을 통해 코

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유

엔 총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

령이 오는 9월 21일 유엔 75주년 기

념 고위급 회의와 22일 제75차 유엔

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여는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첫날인 22

일 아홉 번째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

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

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

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

부할 계획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현재까지 확인

된 바로 총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 연설 형

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 75주년 기

념 고위급 회의에서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5개 중견국 협

의체인 믹타(MIKTA)의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발언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국세청이 17일 국세청 웹사이트

(www.nts.go.kr)와 홈택스 시스템

(www.hometax.go.kr)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

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이하 주

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올렸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

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 세무대리

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

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국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

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

으로 인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

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이 총합의

38%를 차지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에게 제출한 2019~2020년 시 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

동주택 총액은 2921조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

2646조3549억원보다 10.39%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국가예산(512조3000

억원)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총액

이 2614조2350억원(89.5%), 다세대

는 235조5565억원(8.1%), 연립주택

은 71조4802억원(2.4%)이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1111조2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7조9593억원, 부산 169조

9169억원, 인천 139조313억원, 대구

120조1081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전

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는데, 작

년(952조5059억원) 대비 16.67% 오

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총액은 956조

5327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총액의

36.6%에 달했다. 작년 총액(808조

2803억원)에 비해선 18.34% 올랐다.

서울 연립주택 총액은 29조1275억

원으로 전국의 40.7%, 다세대주택은

125조5588억원으로 전국 대비 53.3

%였다.

작년에 비해 공동주택 총액이 내

린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내렸다.

연립주택은 울산(-5.09%), 강원(-

0.04%), 충북(-3.09%), 경북(-5.23

%) 등지에서 하락했고 다세대는 울산

(-6.12%), 충북(-3.26%), 충남(-0.65

%), 경북(-4.94%) 등지가 하락했다.

공동주택 종류별로 가격 총액 격

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으로,

아파트 가격 총액(27조2159억원)이

다세대(599억원)의 454배에 달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단

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별 가격 격차가 가장 적

은 곳은 제주로, 아파트 총액(12조

2037억원)은 연립주택(4조80278억

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제주도 살아보기 열풍으로 고급

연립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18일 금요일2 종 합

알 림

2020년 10월 12일(월)

도내 초 중 고등학생

NIE 학습활용 및 스크랩

(기사활용: 2020년 1월1일자 신문부터 가능)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공모기간

공모대상

공모분야

형 식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교육감상 또는 한라일보 대표이사상)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문 구분 응모. 단, 일반부문은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반 또

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

인과 팀부문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개인 팀 부문 이중지원 안됨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010-2024-5692

▶단체 ▷대상 1팀(상금 40만원)
▷최우수 7팀(각 20만원)
▷우수 5팀(각 15만원)

▶개인 ▷대상 1명(상금 40만원)
▷금상 4명(각 20만원)
▷은상 6명(각 10만원)
▷동상 11명(각 5만원)

시 상

문 의

접수처

정은경 국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추석

발언대 향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